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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열한 살이었을 때, 저희 와드는 회원들이 

사용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고, 저는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원들이 건축 과정을 

도왔습니다. 못을 박고, 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 건물을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이 

헌납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꼭 그 헌납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고요. 저는 

일찍 가서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맥케이 회장님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서 계신 모습,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것, 사람들을 

대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백발에 

푸른 빛의 눈동자를 지닌 

신사였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선지자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헌납 기도를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영적인 증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분께서 “이는 

내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을 통해 맥케이 회장님이 그분의 

선지자임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자, 

저는 교회가 참되며 조셉 스미스도 선지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이 참되고 복음의 회복 역시 참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 이래로 

데이비드 오 맥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는 

내 선지자니라”라는, 그때와 똑같은 확증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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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십인 정원회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교회의 

제9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14443_TMP_74_Clark_SeeingGodsProphet.indd   74 2017. 1. 23.   오후 1:59


